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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상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기 수준대로 선택한다. 

고로 모순이 온다.

2.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시대의 진실된 이상형이다. 

그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상형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

3. 주님이 육으로 쓰는 자는 주님께 정말 필요한 육이니, 그를 주님 같이 대해

야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절대 사랑으로 대해

야 천국에 간다. 

4. 재림시대에 성자는 육체로 안 오신다. 초림 때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듯

이, 이 시대에도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다. 그 육신은 성자가 오셨는지 

확실히 안다. 고로 성자를 두려워함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에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준다.

5.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린다. ‘땅에서 연다’라는 말은 보낸 자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 시대에 주님이 보낸 자가 주님께 가는 ‘말씀의 문’이

며 ‘구원의 문’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다. 

6.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시대 이상형이다.

7. 남녀 모두 이상형을 찾아서 사랑하다가 결혼한다. 같이 살다가도 이상형이 

아니면 헤어진다.

8. 세상의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께 안겨 주님만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은 인정

하시고 사랑하신다.



9. 누구나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일체 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

지 못하도록 쫓아내신다. 

10. (주 편) 성자 나 예수와 나의 육과 일체 되지 못한 자는 농부가 곡식 중에

서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나 예수가 섭리사 주관권에서 쫓아냈다. 

11.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는데 불신하면 그 육과 영이 사탄과 일체 되

어 사망으로 가고,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흑암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12. 이상형은 주님이시다. 주님과 일체 되어 매일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13. 주님의 육신을 통해 주를 배워야 안다.

14. 독학이 아니다.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우려면 그 육으로 보낸 자의 말

을 들어 보아라. 주님은 그 육에게 수만 가지 말씀을 해 놓으셨다.

15.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자는 상식만 알고 사는 자다.

16. 하늘의 비밀은 배워도 사명자만 알게 허락하신다.

17. 따르는 제자로서 배우지 않고 따르면, 차에 기름을 안 넣고 따르는 것 같

아서 결국 가다가 만다.

18. 오늘은 배우고, 내일은 가르치고, 모레는 생명을 구원하여라.

19. (삽화 보여 주면서)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주님이 육으로 보낸 자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전해 주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